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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숲 6 문인들의 시화,(詩畵). 시와 그림의 상보효과 

중국의 문인화가 – 심주 서위 팔대산인 석도

심주(沈周), 1427-1509 명 중엽의 화가 자(字)는 계남(啓南), 호(號)는 석전(石田)
명대 오파(吳派)의 대표화가이며, 뛰어난 문인화가 

<야좌도(夜坐圖)>의 글 마지막 부분 
夜坐之力 宏矣哉。嗣當齋心, 孤坐於更長 明燭之下。因以求事物之理, 心體之妙。以為脩己應物之地。將必有所得也。作夜坐記。- 弘治壬子（西元 1492）秋七月既望。長洲 沈周.
밤에 앉은 힘이 대단하도다. 사당에서 맘을 씻고 홀로 긴 밤을 밝은 촛불 아래 앉았노라.
이로하여 사물의 이치와 마음과 몸의 묘함을 구하여 나를 수양하며 사물에 조응하노니
얻은 바는 대단하리로다. ‘야좌기’를 짓노라. 

서위(徐渭) 1521-1593 <묵포도도(墨葡萄圖)>의 글 
半生落魄已成翁 獨立書齋嘯晩風 筆底明珠無處賣 閒抛閒擲野藤中 
지난 날 불우하다 이미 노인 되어 홀로 서재에 서서 저녁 바람에 읊조리네. 
붓아래의 명주알을 팔 곳이 없어 한가로이 들의 덤풀로 던져 버렸네.

팔대산인(八大山人) 1626? ~ 1705? 명나라 왕족 출신 청나라 초기 승려 화가. 
본명은 주탑(朱耷). 

석도(石濤) 1642~1707 산수도책 2면 
無邊山色界淸波 揷入湖中點點么 最是遠帆明滅處 令人入悟十分多
끝없는 산색은 맑은 물결과 경계 이루고 호수로 들어 점점이 아롱지네
먼 돛배 보일 듯 말 듯 하는 곳 사람으로 깨달음으로 들게 한다. 

조선의 문인화가, 박제가 이인상 김정희 외, 

박제가의 물고기 그림과 장자와 혜자의 대화 

장자와 혜자가 강둑에서 산책하고 있었을 때, 장자가 말했다. "피라미가 밖으로 나와 즐겁게 헤엄치니, 저것이 물고기의 진정한 즐거움이겠지."혜자가 말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장자가 말했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가?"혜자가 말했다. "나는 자네가 아니기 때문에 자네가 무얼 아는 지 몰라. 마찬가지로, 자네도 물고기가 아니니, 자네는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르네."장자가 말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세. 자네는 물고기의 즐거움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지. 이 질문을 했을 때, 자네는 이미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어. 나는 이 강가에 서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지." (외편 〈추수〉편)


추사(秋史) 김정희(金正喜, 1786~1856)
이재(彛齋) 권돈인(權敦仁, 1783∼1859), 
황산(黃山) 김유근(金逌根, 1785∼1840) 


김정희의 편지 (<세한도>에서 이어지는 편지) 이우선에게 *이우선 李尙迪 
지난 해(1843), (그대가)『만학집』과 『대우산방문고』두 책을 부쳐주었고, 올해에는 또 『황조경세문편』을 부쳐주었소. 이 책들은 모두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만리 먼 곳에서 여러 해에 걸쳐 사들인 것이지 일시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오. 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권력가와 재력가를 쫒는데, 그대는 이 책들을 구하느라 이같이 마음을 쓰고 힘을 들여서, 권세가와 재력가들에게 주지 않고, 외딴 섬에서 초췌하게 몰락한 사람에게 주기를 세상 사람들이 권세가와 재력가를 쫒듯이 하였구료.
태사공 사마천(司馬遷)이 말했다오. “권력이나 이익으로 만난 사람들은 권세나 이익이 바닥나면 그 교류도 소홀해진다”라고. 그대 또한 이러한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거늘, 어찌 이 세상의 권력과 이익의 도도한 물결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권세나 재력의 잣대로 나를 대하지 않는단 말이오? 사마천의 말이 틀렸던가? 
공자(孔子)께서 가로되, “추운 시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하셨소. 소나무와 잣나무는 사계절 상관없이 시들지 않는 나무들이요. 추워지기 전에도 소나무 잣나무요, 추워진 뒤에도 똑같은 소나무와 잣나무거늘, 성인께서는 유달리 추워진 뒤에 그들을 칭찬하셨다오. 지금 그대가 나에게 대하는 것이 이전에 더한 것이 없고, 이후에 덜한 것이 없소. 이전의 그대는 칭찬할 것이 없었으나, 이후의 그대는 어찌 성인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하지 않겠소. 성인께서 특별히 칭찬하신 것은 늦도록 푸른 정조와 굳건함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추워진 뒤에 감동된 것이 있었기 때문이오. 
오호라! 전한(前漢)의 순박한 시절 금암(汲黯)과 정당시(鄭當時)같이 훌륭한 사람들마저 그 빈객들은 그들과 교유하기를 잘하다가는 돌아서곤 하였으니, 적공(翟公)이 대문에 방을 써 붙여 풍자한 것 같은 박절(迫切)의 지극함이라오. 슬프도다! - 늙은이 완당이이 쓰노라. 

난(蘭)을 그리지 않은 지 스무 해, /우연히 성(性) 가운데 천(天)을 쳐 내노라. 
문을 닫고 찾고 찾은 곳 / 이것이 유마거사의 불이선(不二禪)이로다. 
不作蘭花二十年, 偶然寫出性中天. 閉門覓覓尋尋處, 此是維摩不二禪
* 김정희, 「불이선난」위에 적힌 시(詩),「제난」(題蘭, 난을 읊노라)





